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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찾기 쉽지 않은 땅끝마을 해남. 쿠팡 온동네케어가 해남에 찾아갔습니다. 의료진의 진료와 다양한 건강 프로그
램이 진행된 이날, 마을의 유일한 어린이인 왕하민 군에게는 새로운 꿈도 생겼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하민이의 특별한 하루, 영상으로 만나 보세요.

해남 주민 왕화민 님
“내가 사는 해남 마을에는 어린이가 딱 한 명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나! 왕하민이다.

내가 바로 이 마을의 히어로이자 최고 귀염둥이인 셈이다. 가끔은 혼자라 심심하긴 하다.

그래서 난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겁다.

https://news.coupang.com/archives/65525/


오늘 학교에 갔더니 처음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전부 다 의사 선생님이었다.

쿠팡에서 해남까지 의사 선생님들을 잔뜩 데리고 와주셨다고 한다.



CPR도 배우고, 성장 검사도 하고, 치과 검사도 했는데, 치과 검사는 조금 무서웠다.

우리 엄마도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플 때마다 병원이 멀리 있어서 못 갈 때가 많은데 오늘 결심했다. 내가 의사 선생님이 되기
로.”



“저도 커서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 왕하민 님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돼서 우리 다시 만나자. 약속, 도장!” – 방문 의료진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멋진 어른으로 자라겠지?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의료진의 따뜻한 손길은 하민 군이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쿠팡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주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동행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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